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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 함께 나누자' 챔피언 L G 우승 행사에 '구름 관중'…이색 경기도 펼쳐

등록 2025.11.01 20:24:26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LG트윈스 주장 박해민(왼쪽부터), 염경엽 감독, 임찬규가 1일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한국시리즈 통합우승 IN 잠실' 행사에서 트로피를 들어올리고 있다. 2025.11.01.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김희준 기자 = 2025시즌 '챔피언' LG 트윈스가 안방 잠실에서 펼친 우승 행사에 함께 기쁨을 만끽하고자 하는

LG 팬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1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LG의 '한국시리즈 통합 우승 IN 잠실' 행사에는 2만2000명의 관중이 입장했다. 

LG는 지난달 31일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벌어진 한화 이글스와의 2025 신한 쏠뱅크 KBO 포스트시즌 한국시리즈(KS·7전

4선승제) 5차전에서 4-1로 승리, 시리즈 전적 4승 1패로 KS 우승을 확정했다. 

정규시즌 1위로 KS에 직행한 LG는 2023년 이후 2년 만에 통합 우승을 달성했다. 

대전 원정 경기로 펼쳐진 5차전에서 우승을 확정한 LG는 홈 구장에서 팬들과 함께하는 우승 행사를 마련했다. 

LG에 따르면 2만1500장의 입장권을 판매했는데, 예매 시작 5분 만에 매진됐다. 현장에서 추가로 판매한 500장의 입장권은

오후 5시22분께 모두 팔렸다. 

LG 가을야구의 상징인 유광점퍼와 노란색 응원 타월로 꾸민 LG 팬들로 잠실구장이 가득 찬 가운데 우승 행사가 진행됐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LG트윈스 선수들이 1일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한국시리즈 통합우승 IN 잠실' 행사

에서 그라운드를 돌며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2025.11.01. hwang@newsis.com

KS 1~5차전 하이라이트 영상이 상영된 후 우승의 주역인 LG 선수단이 모두 그라운드에 도열해 팬들과 인사를 나눴다. 

염경엽 LG 감독은 "LG 트윈스 우승 감독 염경엽입니다"라고 인사한 뒤 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주장 박해민도 마이크

를 잡고 감사 인사를 건넸다. 

LG 선수단은 우승 트로피와 함께 그라운드를 천천히 돌며 우승 기쁨을 나눴다. 

이후 LG 선수단 모두가 뒷 이야기와 소감 등을 밝히는 '미니 토크쇼'가 진행됐다. 선수들이 돌아가며 마이크를 잡고 후일담을

공개했다. 

선수단과 함께하는 응원가 메들리 순서에서는 잠실구장이 응원가를 부르는 LG 팬들의 목소리로 가득 차 장관을 이뤘다. 

불꽃놀이가 펼쳐진 후 팬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안기는 이색 경기도 펼쳐졌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LG트윈스 선수들이 1일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한국시리즈 통합우승 IN 잠실' 행사

에서 그라운드를 돌며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2025.11.01. hwang@newsis.com

애초 LG 구단은 불꽃놀이 후 샴페인 샤워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오지환과 박동원, 임찬규이 팬들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면서

계획이 변경됐다. 

이로 인해 그라운드 한가운데 깔려있던 샴페인을 직원들이 모두 달려나와 치우기도 했다.

이색 경기에서 투수가 야수로, 야수가 투수로 나서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LG 사이드암 투수 박명근이 오지환을 상대로 좌익수 방면 2루타를 치는가 하면, 김영우와 손주영, 임찬규가 야수로 나서 수비

하며 정식 경기에서 볼 수 없던 장면을 연출했다.

이어 LG 선수단은 행사의 백미로 여겨지는 샴페인 샤워를 하며 다시 한 번 우승 기쁨을 만끽했다. LG 선수단은 전날 대전에서

우승을 확정한 뒤에는 따로 샴페인 샤워를 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jinxij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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